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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longitudinal analysis of physical activity levels 
and characteristics of middle-school boys and girls over a three-year period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This study used a sequential 
mixed-methods research design. In the quantitative study; three-dimensional 
accelerometers were used to measure weekly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time 
over three years (2019, 2020, and 2021) among 33 middle-school boys and girl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In the 
qualitative study,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five participants. RESULTS The quantitative study indicated a significant increase 
in sedentary behavior and significant decrease in low-intensity activity and MVPA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COVID-19 pandemic. In the second year of the pandemic,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sedentary behavior, low-intensity activity, 
and MVPA compared to the data collected in the first year. During the pandemic’s first 
year, qualitative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physical activity problems: “lockdowns,” 
“sedentarization of leisure,” and “reduced structured physical activity.” The following 
reasons were identified for the lack of improvement in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second year: “intensified sedentary lifestyle habits,” “weak social networks,” and “lack of 
energy to exercise.” CONCLUSIONS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to a significant 
decrease in physical activity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sedentary behavior among 
middle-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and even as the environments for physical 
activity have recovered, the physical activity problems of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have not improved.

서론서론

신체활동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이
나 학업 성취 등에 기여한다(Janssen & LeBlanc, 2010; Strong et 
al., 2005). 반면, 좌식활동은 비만, 심폐 능력 저하, 인슐린 감수성 
저하 등 아동과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Mitchell 
& Byun, 2014). 때문에, 세계 보건 기구를 위시한 각국의 보건 당국
은 아동과 청소년기 신체활동과 좌식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

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투입하고 있다(CPPSE, 2013). 그
러나, 디지털 플랫폼이나 모바일 기기의 발달, 소셜 미디어 등에 따
른 ‘신체활동 비대칭’(좌식활동 증가량 > 신체활동 참여량) 문제는 
차세대 주요 글로벌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Aubert et al., 
2018; Guthold et al., 2020). 특히,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신
체활동(D- 등급)과 좌식활동(F 등급) 수준은 세계 최하 수준에 머물
러 있다(Tremblay et al., 2016). 이런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신
체활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신체활동 문제는 코로나-1팬데믹9 팬데믹(Coronavirous 
disease 19 pandemic) 초기 더욱 악화되었다. 구체적으로, 
Hossain et al. (2021)은 64% 이상의 신체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팬데믹 초기 청소년 신체활동 실태를 메타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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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ille et al. (2022)에 따르면, 이 시기 신체활동은 평균 20% 정
도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 역시 이전에 비해 주
당 155분의 신체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CSPEP, 2020). 이
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의 폐쇄(shut down)와 단절
(refinement) 등과 같은 코로나19를 상징하는 상황에 사람들이 적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가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일
상의 신체활동이 멈춰버렸기 때문이다(Castañeda-Babarro et al., 
2020).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신체활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청소년 신체활동 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은 팬데믹 초기 나타난 신
체활동 문제를 성별이나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신체활동 수준
과 패턴 등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Neville et al., 2022). 
그러나, 이들 연구는 측정 도구와 연구 방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이 시기 청소년 신체활동 실태를 분석한 연구들 대부분은 자
가 기입형 설문지를 활용해 신체활동 수준을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도구는 대규모 집단의 분석에 용이하지만,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 신
체활동 수준을 파악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부정확하다는 문제가 있
다(Rainham et al., 2012). 실제로, 신체활동 설문지는 신체활동
량을 약 20% 이상 과다 측정하는 문제를 보인다(Garriguet et al., 
2015).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객관적 신체활동 측정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Welk, 2002). 3차
원 가속도계는 3개의 축으로 인간의 움직임을 계측해 강도에 따른 
신체활동 시간과 비중을 측정하는 신체활동 측정 도구로써, 다른 신
체활동 측정 도구(보수계 등)에 비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값을 제공한다(Lee, 2012; Tudor-Locke et al., 2011). 이런 점에
서, 3차원 가속도계를 활용해 보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신체활동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는 주로 횡단적 분석을 시도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신체활동 수준이나 특성, 관계 등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데 주
력해 왔다(Neville et al., 2022). 횡단적 분석은 특정 사건을 중심으
로 일어나는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Park et al., 
2010). 반면, 종단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연구 대상을 관찰 및 분석
하는 연구 방법으로, 연구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
점이 있지만,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일어난 인과 관계와 시계열적 변
화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Park et al., 
2010), 연령이나 학년 등에 따라 사고와 행동의 변화가 큰 아동과 청
소년의 신체활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 분석을 통한 시계
열적 분석이 중요하다(Lau et al., 2017).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신체활동 변화에 대한 종단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Neville 
et al., 2022).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청소년의 신체활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종단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종단 연구방법(추이 연구, 코호트 연구)에 비해 보다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패널 연구(panel study)(Kim et al., 2006)에 
따라 팬데믹 초기 신체활동 특성을 종단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신체활동 문제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에 집중되었다. 팬데믹 2
년 차인 2021년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높은 전염력, 낮
은 치명률 등)과 예방 방법(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사람들
의 이해가 높아졌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코로나19 첫해 느꼈던 감염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을 위한 노
력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The Korean Nursing Association 

News, 2022). 특히 학령기 청소년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환경은 2021년 2학기 들어 전면 등교 수업(ChosunBiz, 2021)과 학
교체육 활동 정상화(Ministry of Education, 2021; Seoul News, 
2021) 등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을 전후
한 3년 간(2019년, 2020년, 2021년)의 신체활동 자료를 수집해 코
로나-19 팬데믹 시기 청소년 신체활동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sex)은 신체활동의 보편적인 변인으로, 일반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덜 앉아있는 성향을 보인다(CPPSE, 
2013). 그러나, 횡단 분석 연구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
기 신체활동의 성별 차이(남>여)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팬데믹 이
전과 비교해 남학생의 신체활동 감소량이 여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Lee, 2022; Lee & Yang, 2021). 또한, 중학교 학령기 청소
년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Compas et al., 1995).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회
적 변화가 큰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남녀 학생의 신체활동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중학청소년 생의 신
체활동을 경험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 역시 미진한 실정이다. 
순차적 설명 연구(sequential mixed study)는 양적 연구로 확인된 
차이의 원인을 인터뷰 등의 질적연구 기법으로 파악해 경험적 차원
에서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혼합연구 방법이며, 비교적 잘 알려지
지 않은 연구 주제를 개인의 경험적 실체를 근거로 논할 때 유용하다
(Creswell & Clark,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전, 중, 
후종단적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차이 원인을 학생 개인의 경험에 근
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혼합연구 모형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전
후 3년간(2019년, 2020년, 2021년) 남녀 중학생의 신체활동(좌식
활동, 저강도 활동, 중-고강도 활동) 수준과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
하고, 분석된 결과의 원인을 학생 경험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연구 방법

본 연구는 순차적 설명 연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양적 및 질적 연
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양적 연구

1. 양적 연구 참여자 및 측정 시기 설정
본 연구의 대상 학교는 경상북도 A시에 위치한 K 중학교이며, 다

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2019학년도 2학기 신체활동 자료는 다른 연구 목

적을 위해 수행된 K 중학교 1학년 학생 42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9학년도 측정에 참여한 42명의 학생 중 전학, 추가 연구 미동의, 
불성실한 기기 착용 등의 6명을 제외한 36명을 2020학년도 신체활
동 측정 대상자로 삼았다. 2021학년도에는 이들 중 3명(불성실한 기
기 착용, 연구 미동의 등)을 제외한 33명을 측정 대상자로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모든 측정 대상자 본인과 학부모로부터 자발
적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측정 보상으로 2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각 측정마다 제공하였다. 3년에 걸친 자료 수집에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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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신체활동 측정은 학교 환경이나 일상생활, 계절 등의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 매년 같은 시기(2019학년도 9월 말, 2020학년도 9월 
말, 2021학년도 9월 말)에 이루어졌다. 각 시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2019학년도 자료는 팬데믹 이전 시기로 간주하였다. 코로나-19 팬
데믹 첫해인 2020학년도 9월 말은 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국적으로 실시된 시기였다. 이 시기 K 중학교는 3주 단위(2주 등교, 
1주 미-등교)로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하였다. 학교 내에서의 개별적
인 움직임이나 활동은 교육 당국이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통제되었다. 학교체육 활동은 실외에 한 해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만 운영하였고, 이때 모든 학생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지시받았다. 2021학년도 2학기 들어, 학생들은 정상적
으로 등교하였고,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자율화되었으며, 학생 
개인의 움직임이나 활동에 대한 통제 역시 완화되었다. 특히, 학교체
육 활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
작하였고, 학교체육 활동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정상화되었
다. 이처럼, 2021학년도 측정 시기(9월 말)는 학생 신체활동의 중심
이 되는 학교 영역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학년도 측정 시
기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 

2. 측정 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Actigraph사의 3차원 가속도계 모델 GT3X를 측

정 도구로 활용하였다. GT3X는 가로세로 약 3cm 정도의 크기로 움
직임 센서를 내장한 신체활동 측정 도구이다. 3축(전후, 좌후, 상하) 
방향으로 움직임을 측정하여 좌식활동(Sedentary/ Seden)과 저강
도 활동(Light Physical Activity/ LPA,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MVPA)의 시간과 비중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각 측정 시기에 이루어진 측정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측정 
전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정보를 기기에 입력한 다음 측정 기간을 일
주일로 설정(set-up)하였다. 학생별로 설정한 기기를 나눠줄 때 기
기의 착용 위치(허리 부위)와 방법(벨트로 자기 허리에 맞게 길이 조
절 등), 측정 유의사항(자기 전 탈착, 기상 직후 착용, 샤워 시 탈착, 
기기를 던지는 등의 장난 삼가 등), 기기 착용과 관련된 불편사항 등
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아침, 저녁 가속도계 착용에 대한 SNS 알
림 수신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매일 오전 7시 30분과 오후 10시 
30분 기기의 착용과 탈착에 관한 안내 메시지를 보냈다. 일주일 간
의 측정이 종료된 직후 기기를 회수하였다. 

3. 자료 분석
측정된 자료는 Actilife사의 신체활동 분석 프로그램(Actilife 

v6.11.9)에 입력해 좌식활동과 신체활동(LPA, MVPA) 시간을 추출
하였다. 이때, 기기 최소 착용 시간 및 일수, 결측 자료 판정(wear 

time/ non-wear time), 자료 요약 주기(epoch), 신체활동 강도
(Count per minute: CPM)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첫째, 7~15세의 신뢰할 수 있는 신체활동 자료 수집 기간은 최소 
4일 이상으로(Janz et al., 1995; Migueles et al., 2017), 일일 최
소 착용 시간은 10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2011; Migueles et 
al.,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일 10시간 이상, 4일 이상 측정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결측 자료 판정 즉 가속도계 착
용/ 비착용 시간 판정은 Troiano et al. (2008)의 알고리즘(Count 
Per Minute(CPM)이 0으로 60분 이상 지속 경우 기기 비-착용으
로 간주, cpm이 100분 미만, 2분 미만 경우 착용으로 간주)을 활용
하였다(Lee et al., 2018). 셋째, 아동이나 청소년의 행동 패턴은 빠
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가속도계의 자료 요약 주기를 최소화해야 하
며(Migueles et al., 2017), Lee(2011)는 주기를 15초 이하로 권장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 요약 주기를 10초로 설정하였다. 넷
째, 강도별 신체활동 분류 기준은 Trost et al. (2011)에 의해 청소
년기 강도별 신체활동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Evenson et al. 
(2008)의 기준을 활용해 신체활동을 고강도 활동(≥2006 counts), 
중강도 활동(1149-2005 counts), 저강도 활동(51-1148 counts), 
좌식활동(≤50 counts)으로 분류하였다. SPSS 27.0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측정 시기별 신체활동 자료에 대한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실
시하였고, 측정시기에 따른 사후 검증은 Bonferroni 값을 활용하였
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Welk, 2002).

질적 연구

1. 질적 연구 참여자
3차원 가속도계 측정에 참여한 학생 중 교사가 추천한 5명의 학생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질적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학생 
본인과 학부모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질적 연구 참여
자들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

(Focus Group Interview: FGI)을 2회 실시하였다. FGI 주요 질문
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좌식활동
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
후에도 감소한 신체활동과 증가한 좌식활동이 회복하지 못한 이유
는 무엇인가?”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두 가지 질문을 연구 참여 학생
들에게 알려 준 다음 자신의 답을 생각해 FGI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 사진을 찍어 오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FGI에서 사회를 맡으며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활발하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the quantitative study

N
height(cm) weight(kg) BMI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male 18 159.3 170.5 173.5 49.6 66.9 69.5 19.4 22.9 23.0

female 15 159.8 162.3 164.3 52.2 53.6 53.9 20.3 21.7 21.6
total 33 159.5 166.8 169.3 50.8 50.8 62.4 19.8 21.7 21.6

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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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진을 찍어 온 경우 사진을 노트북 화
면에 띄운 후, 사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FGI를 이끌었다. 

수집된 자료는 텍스트 분석 기법에 따라 전사, 코딩, 의미화 단계
로 분석되었다.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코로나19 시기별 나타
나는 신체활동 제약 문제를 중심으로 코딩하였고, 의미 분석 단계에
서는 이 둘을 교차해 통합하며 주요 범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FGI 내용을 1차 분석한 다음, 해당 학교 M 교사(체육 담당)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면담 내용은 학생들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당시 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체육수
업 정책 등 교사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1
차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였으며, 1차 연구 텍스트를 읽으면서 추가
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해당하는 연구 참여 학생이나 교
사들과 무선 전화를 이용해 질문하는 등 비공식적 면담을 수시로 진
행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3. 연구의 타당성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3인의 전문가 집단(스포츠교육학 전

문가, 체육교육 전문가, 신체활동 전문가)을 구성해 연구 내용을 검
토받았다. 검토 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목적인 양적 연구의 차이에 대
한 이유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 텍스트
에 대해 연구 참여 학생과 교사에게 검토받으며 연구자의 잘못된 해
석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결과 

양적 연구 결과

1. 좌식활동
좌식활동에 반복 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

으며, 남녀 학생의 연도별 추이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좌식활동 시간은 2021년(M=9057,63, SD=125.12), 

2020년(M=8934.76, SD=97.25), 2019년(M=8390.40, SD= 

100.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 연도에 따른 남학생의 좌식

활동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351)=22.393, 

p<.001). 사후분석 결과, 2019년의 좌식활동 시간이 다른 두 측정 

연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참조). 

여학생의 좌식활동 시간은 2020년(M=8876,60, SD=465.30), 

2021년(M=8754.86, SD=559.05), 2019년(M=8519.57, SD= 

426,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 연도에 따른 여학생의 좌식활

동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4.063, p<.05). 사

후분석 결과, 2019년의 좌식활동 시간이 2020년도에 비해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참조). 

남녀 전체 학생의 좌식활동 시간은 2021년(M=8920.01, SD= 

556.65), 2020년(M=8908.32, SD=431.31), 2019년(M=8449.11, 

SD=425.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 연도에 따라 좌식활

동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1.532)=19.991, 

p<.0001). 사후분석 결과, 2019년의 좌식활동 시간이 다른 두 측정 

연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참조).

Table 2. ��Inform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Participants

name gender Characteristics

Yang male

He has a sociable personality, actively 
participate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has 
good PAPS scores, and participates in various 
sports activities.

Yim male

He regularly attends a taekwondo academy 
after school, joins the school's soccer club 
and plays soccer during lunchtime, and has 
excellent PAPs score.

Jee male

He likes badminton, but doexn't like other 
team sports. He participates diligently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has a moderate 
PAPs score. 

Kim female

She is considered a nice and sociable student 
by her peers, but her participation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is moderate, and her PAPs 
scores are low.

Cho female
She has excellent physical abilities and PAPs 
score. Demonstrate excellent ability in most 
sports conducted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Table 3. ��Result of repeated measured ANOVA of sedentary according 

to sex 

year M (SD) F(df) p Bonferroni

male
(18)

2019 8390.40
(100.96)

22.393
(1.351) .000*** 2019***

< 2020, 20212020 8934.76
(97.25)

2021 9057.63
(125.12)

female
(15)

2019 8519.57
(426.32)

4.063
(2) .028* 2019*

< 20202020 8876.60
(465.30)

2021 8754.86
(559.05)

total
(33)

2019 8449.11
(425.74)

19.991
(1.532) .000*** 2019***

< 2020, 20212020 8908.32
(431.31)

2021 8920.01
(556.65)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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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강도 활동
저강도 활동에 대한 반복 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

되어 있으며, 남녀 학생의 연도별 추이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저강도 활동 시간은 2019년(M=1302.19, SD=329.82), 

2020년(M=924.31, SD=330.86), 2021년(M=788.30, SD=400.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 연도에 따른 남학생의 저강도 활동 시간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413)=17.514, p<.001). 사
후분석 결과, 2019년의 저강도 활동 시간이 다른 두 측정 연도에 비
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참조). 

여학생의 저강도 활동 시간은 2019년(M=1262.44, SD=331.42), 
2021년(M=1012.46, SD=358.47), 2020년(M=1000.93, SD= 
412.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 연도에 따른 여학생의 저강도 
활동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6.432, p<.01). 
사후분석 결과, 2019년의 저강도 활동 시간이 2021년도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참조). 

남녀 전체 학생의 저강도 활동 시간은 2019년(M=1284.13, 
SD=325.96), 2020년(M=959.14, SD=366.27), 2021년(M=890.19, 
SD=392.9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 연도에 따라 저강도 활
동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696)=22.311, 
p<.001), 사후분석 결과, 2019년의 저강도 활동 시간이 다른 두 측
정 연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참조). 

3. MVPA
MVPA에 대한 반복 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으며, 남녀 학생의 연도별 추이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MVPA 시간은 2019년(M=381.57, SD=137.11), 2021

년(M=233.07, SD=144.71), 2020년(M=215.10, SD=102.75)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 연도에 따른 남학생의 좌식활동 시간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343)=24.833, p<.001). 사후분석 
결과, 2019년의 MVPA 시간이 다른 두 측정 연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7> 참조). 

여학생의 MVPA 시간은 2019년(M=292,16, SD=147.79), 2021
년(M=226.22, SD=125.95), 2020년(M=196.63, SD=85.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측정 연도에 따른 여학생의 MVPA 시간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8.223, p<.01). 사후분석 결과, 2019
년의 MVPA 시간이 2020년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Figure 8> 참조). 

남녀 전체 학생의 MVPA 시간은 2019년(M=340.93, SD=146.93), 
2021년(M=229.96, SD=134.45), 2020년(M=206.70, SD=94.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MVPA 시간은 측정 연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490)=30,138, p<.001), 사후분석 결과, 
2019년의 MVPA 시간이 다른 두 측정 연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igure 9> 참조). 

질적 연구 결과

양적 연구 결과, 팬데믹 첫해인 2020년도의 LPA와 MVPA는 급감
하였고, 좌식활동은 급증하였다. 반면, 2020년과 비교할 때, 코로
나-19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응하며 일상회복이 본격화
된 2021년도의 신체활동과 좌식활동 모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종단적 분석 결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행된 질적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Result of repeated measured ANOVA of light activity according to 
sex 

year M (SD) F(df) p Bonferroni

male
(18)

2019 1302.19
(329.82)

17.514
(1.413) .000*** 2019***> 

2020, 20212020 924.31
(330.86)

2021 788.30
(400.82)

female
(15)

2019 1262.44
(331.42)

6.432
(2) .005** 2019*

> 20212020 1000.93
(412.65)

2021 1012.46
(358.47)

total

2019 1284.13
(325.96)

22.311
(1.696) .000*** 2019***> 

2020, 20212020 959.14
(366.27)

2021 890.19
(392.96)

***p<.001, **p<.01, *p<.05

Table 5. ��Result of repeated measured ANOVA of MVAP according to 

sex

year M (SD) F(df) p Bonferroni

male
(18)

2019 381.57
(137.11)

24.833
(1.343)
24.833
(1.343)
24.833
(1.343)

.000*** 2019***> 
2020, 20212020 215.10

(102.75)

2021 233.07
(144.71)

female
(15)

2019 292.16
(147.79)

8.223
(2)

8.223
(2)

8.223
(2)

.002** 2019* 
> 20202020 196.63

(85.21)

2021 226.22
(125.95)

total

2019 340.93
(146.93)

30.138
(1.490)
30.138
(1.490)
30.138
(1.490)

.000*** 2019***> 
2020, 20212020 206.70

(94.19)

2021 229.96
(134.45)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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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팬데믹 이전과 첫해: 신체활동 문제 악화
코로나-19 팬데믹 첫해 신체활동 문제는 악화(신체활동 급감, 좌

식활동 급증)되었으며, 그 이유는 바깥출입 통제, 여가의 좌식화, 구
조화된 신체활동의 감소로 확인되었다. 

1) 바깥출입 통제
2020년 2학기 K 학교의 등교는 3교대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2

주 등교 수업을 진행한 후 1주 동안 집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
다. 또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학생들의 학원으로 등원한 횟
수는 약 1/2 정도 줄었다. 

저희 학교는 그때 2주 등교 1주 비대면 이렇게 수업했어요. 3주동안 1
주만 학교에 안나간 거죠. 저 같은 경우에 학원은 한 반 정도 가고 반 정
도는 집에서 비대면으로 수업했어요. 다른 애들도 비슷했던 거 같아요. 
-Kim-

학생들은 2020년 2학기를 충격과 공포였던 2020년 1학기 즉 코
로나19 팬데믹 초기와 비교해 상황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밖에 나가

는 것을 두려워했던 시기로 기억하였다. 

첫 해(2020년) 초반보다 무서운 것은 덜 했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는 게 
꺼려졌기 때문에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Jee-

팬데믹 초기에 비해 밖이라는 공포, 또는 감염에 대한 공포나 두려
움이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기였다.

진짜 처음에는 나갈 수 없어서 완전히 갇혀 있었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그 이후에도 나갈 수는 있었지만 나가지 않았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집 
안에만 있었던 것 같았어요. -Yang-

학생들은 대체로 등교나 등원 등과 같이 필수적인 외출 외의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친구 만나기, 놀기 등을 위해 나가지 않았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신체활동 감
소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였다. 

 

Fig. 1. ��SED time of male Fig. 2. ��SED time of female Fig. 3. ��SED time of total

Fig. 4. ��LPA time of male Fig. 5. ��LPA time of female Fig. 6. ��LPA time of total

Fig. 7. ��MVPA time of male Fig. 8. ��MVPA time of female Fig. 9. ��MVPA time of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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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학원도 그렇지만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밖에서 친구
들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놀러도 가고 얘기도 하면서 움직였는데 나가
지도 만나지도 못하니까 거의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중략)... 집에서는 
움직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움직여도 잠깐 걷는 게 다고요. 집에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야죠. -Cho-

등교일의 학교에서도 자율적인 움직임을 보장받은 공간은 교실로 
한정되었다. 즉,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교실이라는 실내 공간에 갇혀 
생활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에 정상 등교하지만 학생들의 교실 밖 이동은 통제했어
요. 선생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복도에 배치되었고, 아이들은 허락을 받
고 화장실 정도 가는 게 다였어요. 자유롭게 교실 밖으로 이동할 수 없었
죠. ...(중략)... 마스크를 썼더라도 당시 학교의 방역 정책이 그랬으니까 
예외를 둘 수는 없었어요. -M 교사-

또한, 팬데믹 이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했던 상당
수 학생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부모의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였
다.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차량이라는 
제한된 실내 공간으로 통제되었다. 

초등학교 때도 부모님이 차로 학교에 데려다 줄 때가 있었어요. 고학년 
된 다음에는 시간에 늦었을 때나 아플 때 정도 데려다주셨어요. 중학교 
들어오면서 코로나19가 터졌느데 그 후에는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
서 엄마가 차로 거의 데려다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얘들도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중략)... 학교 끝나고 학원이나 다른 곳에 가야 할 
때도 버스나 자전거 같은 거보다는 안전하게 부모님 차로 많이 다녔어
요.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부모님이 생각하셨고 저도 그
렇게 생각했거든요. -Yim-

측정 시기였던 2020년 2학기 분위기는 2020년 1학기와 사뭇 달
랐다. 감염증 공포와 혼란으로 2020년 1학기는 완전 폐쇄, 강제 분
리와 감금 등의 특성을 보였다면, 2학기에는 부분 폐쇄, 제한적 분리
와 감금 정도의 특성을 보였다. 

그럼에도 2020학년도 2학기 역시 학생들의 야외 활동 시간은 통
제되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반에 걸쳐 청소년이 집에 
머무는 시간은 증가하였던 반면, 야외 활동 시간은 현저히 감소하였
다(de Lannoy et al., 2020). 이를테면, 팬데믹 초기 등교와 등원이 
중단되며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었고, 교통은 부모의 차량으로 제한
되었고, 학교에서도 교실에 갇힌 생활을 하며 야외에 나갈 기회를 충
분히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야외 활동 시간은 신체활동 시간과 정
적 상관 관계를 보이며(Bond, 2020), 야외 녹지에 대한 노출 정도는 
MVPA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Ward et al., 2016). 이처럼,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의 야외 활동 통제는 코로나 19 펜데믹 시기 전반에 
걸쳐 중학생의 신체활동량 감소를 야기하였다. 

2) 여가의 좌식화
학생들은 2020학년도 1학기 학교나 학원을 거의 가지 않으면서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 버렸고, 2학기 들어 등교가 이루어져도 정
상적인 생활 리듬이 회복되지 않았다.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는 생활이 반복됐어
요. ...(중략)... 처음 1학기(2020학년도) 때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는 이
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Kim-

불규칙한 생활은 느슨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도록 만
들었고, 무계획적인 하루의 시간은 노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방학이 길어진 것 정도로 생각했지만 한번 몇 개월을 그렇게 
편하게 막 생활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하는 방학과 달리 예전 습관이 돌
아오지 않더라고요. 다 노는 시간이었죠. 코로나19가 처음에 강하게 나
올 때 집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때 막 살았더니 2학기 돼서도 뭘 해야겠
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학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집에서는 그때
랑 비슷했어요. 예전 방학 때도 일어나고 자는 시간을 딱히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원도 가야하고 숙제도 해야 해서 이렇게 막 생활하
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Cho-

집에서 막 산다는 것은 학업 등과 같이 계획과 의도가 필요한 활동 
대신 욕구와 욕망을 따르는 노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늘어난 시간을 채운 것은 좌식화된 여가 활동이었다. 

OTT가 좋은 게 재미있는 걸 한 번에 몰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드라마 
몇 개를 정주행했어요. ...(중략)... PC 방에 가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PC
로 게임을 많이 했어요. 전에는 핸드폰으로 주로 했는데 PC로 하면서 더 
오래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어요. -Yim-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여학생 역시 OTT 프로그램을 정주행하거
나 유투브 영상을 보는 등 좌식화된 여가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
다. 모바일 게임에서 PC 게임으로 이동한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은 
SNS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저는 거의 애들이랑 카톡하고 인스타 보고 글 남기고 하면서 시간을 보
냈어요. 한번 하면 거의 2~3시간 정도는 했던 거 같아요. 계속 글이 올
라오고 저도 답 달고 하면 시간 금방 가요. -Kim-

연구 참여 학생들은 팬데믹 이전에 집을 하기 싫은 숙제를 해야 하
는 곳, 학교나 학원에 가기 위해 쉬어야 하는 곳,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는 곳 등으로 묘사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집은 가장 편한 
곳은 맞지만 해야 할 일이 많고 부모의 감시와 통제가 있는 곳이었다. 

다른 애들이 말했던 거 같이 저에게도 (코로나19 이전) 집은 그렇게 까
지 좋은 곳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집에 가면 숙제해야 하고 엄마한테 검
사도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중략)... 편한 건 맞는데 막 그렇게 편하
기만 한 곳은 아니었죠. 밖이 더 좋았어요. 친구들도 있고 놀 것도 더 많
고요, -Yim-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집을 가장 편안한 곳
으로 인식하였고, 집에서 좌식화된 여가를 즐기는 것에 익숙해졌다.

저는 코로나 때 학원도 다 끊고 집에만 있었어요. 원래 접에 있는 거 별
로 안좋아 했는데 어차피 집에 있어야 하면서 집에서 놀 수 있는 게 많았
고 재미있었어요. 편했고요. 집에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이나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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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능 같은 거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Yang-

한편, 가정에서의 허드렛일은 가정 영역 신체활동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CPPSE, 2013). 학생들이 하는 가정에서의 허드렛일은 
부모의 심부름 정도가 다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는 이러한 사
소한 신체적 허드렛일조차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집 안에서 이거저것 가져오라고 많이 하셨
는데 제가 좀 크고 TV 보는 거 아니면 거실에 갈 일이 없으니까 제 방에
서 놀았어요. 가끔 필요한 거 사오라는 심부름도 했는데 코로나 때는 전
화하면 다 배달해 주니까 그렇게 나갈 일도 없어지는 거죠. -Yim-

팬데믹 초기, 학교나 학원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집
에 있는 시간과 여가 활동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다. 다른 말로, 학생
들은 집에서 여가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좌
식활동 시간은 여가 활동 시간 전체에서 차지하는 스크린(screen) 
활동(컴퓨터, 스마트폰, TV 등의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보내는 활
동) 시간에 비례하는데,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여가 영역의 스크린 
시간은 전과 비교할 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McArthur et al., 
2021).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급증한 좌식활동 시간은 집에 
있는 채운 좌식화된 여가 활동 시간의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3) 구조화된 신체활동 감소
팬데믹 첫해 학교체육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정과외 체육활동

은 개설조차 되지 않았고,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과 
같은 정과 체육활동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내용과 방법에서 
활발한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0년 2학기 때는 정규 수업만 운영했어요. 체육수업하고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 수업만 열었고 방과 후 활동이나 토요스포츠데이 같은 것은 
운영하지 않았어요. 수업은 1.5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수업 시작
할 때 손소독하고 끝나고 손소독하는 절차를 두고 운영하였어요. ...(중
략)... 마스크 쓰니까 불편해서 많이 움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당
시 체력 운동이나 기능 연습 같이 거의 혼자서 하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45분 수업 중 세정제 바르고 줄 서고 하는 관리 시간으로 많이 보냈고 
실제하는 활동도 혼자하다보니까 운동장을 누비면서 활발하게 운동하
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M 교사-

우리나라 학생들의 활발한 신체활동(빠르게 걷기나 가볍게 조깅하
기 강도 이상의 신체활동) 즉 MVPA는 학교 영역 특히 학교에서 제
공하는 체육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Lee & Kang, 2015). 
실제로, 남녀 학생의 신체활동은 체육수업이 있는 등교일, 체육수업
이 없는 등교일, 주말 순으로 나타나고, 체육수업은 MVPA 증진에 
약 16.5% 정도 공헌한다(Lee & Yang, 2021). 

그러나, 위의 M 교사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체육수업 등의 공
식적인 학교체육 활동은 소독 절차 등에 따라 충분한 신체활동 시간
이 주어지지 않았고, 과제 활동은 움직임을 최소화한 방법으로 운영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감소한 MVPA는 학교체육 활동의 축소
와 위축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식적인 학교체육 활동과 더불어, 비공식적 신체활동 영역인 점

심시간 신체활동 역시 크게 위축되었다.

저희 학교의 점심시간 신체활동 공간 개방 규칙은 운동장 개방, 다목적
실 폐쇄였어요.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면 되는데 운동하면서 그게 쉽지
는 않잖아요.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는 폐쇄한 거죠. -M 교사-

운동장에서 축구도 많이 하고 그냥 잡기 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는 그냥 교실에 있고, 운동장에 나가도 그냥 답답하니까 마스크 살짝 
벗고 걷는 것 정도만 했어요. 운동하러 나간 게 아니라 마스크 벗으려고 
운동장에 나간 거라 비슷해요. -Yim-

점심시간은 체육수업 이상으로 많은 MVPA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Song et al., 2010).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점심시간 신체
활동량을 측정한 Sim과 Lee(2023)는 점심시간 신체활동 기준인 시
간 대비 50% 이상의 MVPA에 참여한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교내의 주요 신체활동 영역 중 하나인 점심시간 
신체활동이 공간이나 내용 등의 이유로 축소되었다.

또한, 활발한 신체활동의 또 다른 주요 영역 중 하나인 여가 영역 
신체활동 역시 이 시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이는 아니지만 이전에는 애들이랑 자전거도 타고 농구 같은 것도 하고 
놀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런 거 거의 안 했어요. -Yang-

뭐 운동하기 위해 만나는 거는 아니지만 코로나 전에는 직접 만나서 놀
고 하면 막 운동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학교 끝나고 거의 밖에서 만날 일
이 없으니까 뛸 일도 없어지는 거죠. -Kim-

이처럼, 남녀 학생 모두 친구들과 만날 일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
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체적 여가활동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학령기 청소년의 열악한 학교 밖 신체활동 환경이 코로
나-19 팬데믹 들어 더 제한되었고,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중 
공식적인 학교체육 활동 영역을 포함한 학교 영역 전반의 신체활동
이 축소 및 위축되면서 MVPA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팬데믹 첫해와 두 번째 해: 회복된 일상, 회복되지 않는 신체활동
코로나-19 팬데믹 2년 차인 2021년은 감염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

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었고 일상 회복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연구가 진행된 K 중학교의 2022학년 2학기 역시 겉으로 보기에 마
스크를 썼을 뿐 학교 일과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해 나가던 시기
였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실외에서는 착용이 의무적이지 않아
서 대부분 애들은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녔어요. 학교 분위기나 
학교 활동은 코로나 전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Jee-

그러나, 학생들의 2022년 신체활동과 좌식활동 수준은 2021년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1) 집 중심 좌식화된 생활의 습관화
코로나-19 팬데믹에 접어든 지 2년째가 되었어도 학생들은 집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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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집 안을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항균 필터를 보면 ‘코로나잖아 나가도 되나?’ 전처럼 나가는 것이 두렵
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밖은 아직도 코로나 위험이 있는 데라는 생각
이 들어요. 여기저기 설치돼 있는 세정제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가 한
창 퍼질 때 물건을 보면 밖에 나가는 것이 약간은 움찔거려지고 집에 있
는 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Yim-

또한, 학생들은 코로나19에 익숙해짐과 함께 집에서 빈둥거리는 
생활에도 점점 더 익숙해졌다. 아래의 학생은 자신이 집에 맞춰졌다
고 하며 집에 있는 게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강조하였다. 

집을 싫어한 건 아니었지만 코로나 때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편하게 있
는 게 더 좋아졌어요. 집이 좋아지고 오래 있다 보니까 집에 제가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코로나 전에 노는 것과 코로나 
후에 노는 게 많이 달라졌는데, 코로나 후에는 집에서 주로 놀았고 그렇
게 놀게 제가 맞춰진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노는 방식에 맞춰진 거죠. 
-Jee-

집에 맞춰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좌식화된 생활에 더 익숙해졌다
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집에 있는 시간 대부분은 여전
히 매력적인 좌식화된 여가 활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냥 TV 하나만 봤는데, 지금은 볼 게 너무 많아졌어요. OTT
도 봐야 하고 유투브 봐도 되고요. ...(중략)... 마음만 있으면 계속 재
미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집에 있는 게 바깥보다 더 재밌어진 거죠. 
-Jee-

한편 바깥으로 나갈 일은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다. 아래의 학
생이 말하는 것처럼, 친구들과 SNS 소통하고 외식을 배달 음식으로 
먹는 문화가 정착하며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이다. 

친구들 만나기 위해 밖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톡이나 인스타로 얘기
하면 되거든요. 그게 더 편해졌죠. ..(중략).. 외식도 배달해서 먹고 필요
한 거 있으면 홈플러스 같은 데서 배달하면 되니까 집에 온 다음에 나갈 
일 거의 없어진 거 같아요. -Yim-

팬데믹 2년 차 감염에 대한 위기의식은 다소 누그러들었고 코로나
19 이전의 학교 중심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학생들
은 여전히 집 밖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팬데믹 초기 형성
된 집 중심의 좌식화된 생활에 익숙해졌다. 이렇게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비-일상적인 생활 방식인 집 중심의 좌식화된 생활 방
식이 습관화되며 일상의 생활 방식으로 정착되어, 팬데믹 2년 차에 
들어서도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 약한 사회적 고리
연구 참여 학생들은 중학교에 입학 직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

되었다. 그런 그들에게 중학교의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는 주어지
지 않았다.

중학교 입학식을 못해 본 불쌍한 애들이에요. 2월 대구에서 확진자가 갑

자기 폭발하면서 전체 학교가 휴교령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도 비대면으로 6월까지 진행됐고, 7월부터 3분의 1 등교, 여름 방학 후 
3분의 2 등교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 1학년 동안 학교에서 학급 전체 애
들을 만난 적이 없었을 거예요. -M 교사-

중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처음 들어선 시기에 학생들은 서로 비대
면 방식으로 만나야 했고, 등교가 허용된 이후에는 얼굴 장벽 같은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만나야 했다. 학교에서의 사회적 환경은 자유
로운 대화가 허용되기보다는 물리적·사회적 거리를 띈 채 통제와 감
시 속에서 대화해야 하는 환경이었다. 

처음에는 다 화면에서 봤잖아요. 거의 다 마스크 쓰지 않아서 얼굴이랑 
이름이 서로 연결됐는데 막상 학교 와서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다 새
로운 애들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들하고만 조심조심 말해야 하고 
제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애들이랑은 거의 말할 기회가 없었죠. 2학년 
올라갈 때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Kim-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첫해 중학교
에 입학한 학생이었다. 신입생 첫 학기는 다양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낯선 학생들을 서로 알아가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시기이
지만 연구 참여 학생들은 그 시간 동안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류를 
제한받았다. 그로 인해 학생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약해질 수밖
에 없었고, 중학교 첫해 약해진 교우 관계의 고리는 2021년이 되어
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학급 톡이나 친구들 SNS로는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학교 끝나고 바깥
에서 따로 만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1학년 때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실에 단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Yim-

이 시기 학생들은 J 학생의 이야기처럼, SNS로 만나는 친구와 직
접 만나는 친구를 구분하고 점점 더 직접 만나는 친구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SNS로는 친구들이랑 대화 막하고 그래서 친구는 계속 있었다고 생각되
는데, 만나서 놀 만한 친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Yim-

연구 참여 교사에 따르면, 학생들 간의 어색한 관계 혹은 직접 만
나서 함께 어울릴 만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에 따라 운동장이나 
다목적실 등의 신체활동 시설을 개방해도 이전처럼 많은 학생이 몰
려오지 않았다. 

진짜 애들끼리 어색해했던 거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쉬는 시간 되면 애
들이 다른 반에 가기도 하고 같이 나와서 걷기도 했는데 요즘은 몇몇 친
한 애들 빼고는 거의 교실에 있고 거의 나오지 않아요. ...(중략)... 점심
시간에 다목적실은 거의 남자애들로 꽉 찼는데 문을 열어놔도 전처럼 
많이 오지 않아요. -M 교사-

이에 대해, 연구 참여 학생들은 공통으로 코로나 감염보다는 함께 
할만한 애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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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막 활발한 편이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런데 저희 반에 같이 가자고 
할 애가 없더라고요. 전 좋아하니까 그냥 가서 거기 있는 애들이랑 같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않을걸요? -Yang-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약해진 친구들과의 사회적 고리는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회복된 이후에도 친구들 간의 어색한 관계를 
만들었다. 신체활동은 서로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며 신체적으로 접
촉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께 할 수 있다. 
즉, 관계의 강도가 역치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께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신체활동 동료의 유무는 우리
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여 시간을 결정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
(Kang & Lee, 2016). 이렇게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약해진 사회
적 연결 고리는 신체활동 동료의 부재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체활동
을 제약하고 있다. 

3) 운동할 힘의 부족
2021년 2학기 들어, 해당 학교의 체육 시설은 모두 개방되었고, 

그동안 개설하지 않았던 정과 외 체육활동들도 운영되기 시작하였
다. 또한, 정과 체육활동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비접촉 개별 활
동 중심 수업에서 다양한 스포츠 경기나 집단 연습 활동 등과 같이 
이전의 체육수업과 비슷하게 운영되었다. 이처럼, K 학교의 신체활
동 인프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 

2021년은 학교마다 자율로 운영하는 시기였는데 저희 학교는 허용하
는 한 최대한 다 개방하고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 운영하려고 노
력했어요. 학교 내 체육시설을 다 개방했고 방과후 활동, 체육대회, 스포
츠클럽 등을 그 해 운영했어요. 체육수업이나 스포츠수업에서도 선생님
들과 서로 얘기해서 이전처럼 운영하기로 합의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코로나 이전처럼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M 교사-

그러나, 학생들의 참여율은 기대만큼 높지 않았고, 학생들의 참가 
태도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제 코로나도 괜찮아졌으니까 예전처럼 체육 시설과 기구실 열어달라
고 하고 방과후 체육수업이랑 동아리도  열어달라고 성화였는데, 막상 
열고 나니까 별로 오지 않는거에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여는 게 
부담도 컸지만 애들이 원하고 필요한 거라고 판단해 다 열었는데 말이
에요. ...(중략)... 더 놀란 건 애들이 많이 오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애들
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애들이 힘이 없다고 해야 하나 하기 싫은 건가 하
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없이 억지로 하는 것같은 모습이었어요. 점심시
간이든 체육수업 시간이든 막 경기하고 하면 땀 나고 눈 빛 반짝이고 집
중하면서 와~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서는 그런 게 나타
나지 않는다는 거죠. -M 교사-

학생들의 낮은 참여율과 신체활동에 대한 달라진 태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께하는 동
료의 부재는 신체활동 자체의 참여와 함께 신체활동 참여 태도를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신체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는 이전에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코로나 때 집에만 있고 학교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체육수업 때 좀 
재미없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전 딱 반반 정도였
는데 하기 싫은 쪽으로 더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Kim-

이외에도 학생들은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에요. 운동장에 나가서 
좀 움직이고 그러면 힘이 빠지고,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등
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신체활동 태도의 부정적 변화를 이야기한
다. 또한, M 교사는 이 시기 학생들을 한 마디로 ‘뭘 해도 시쿤둥한 
아이들’로 설명한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후에도 학생들은 신
체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신체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활동 공간에 나타난 학생
들에게서 운동 특유의 활기참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M 교사와 연
구 참여 학생들은 공통으로 ‘신체적 힘듦’이라고 말한다. 

체육수업 시간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조금만 움
직여도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아우성 거리고, 못한다고 그러고요. 예전
이랑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체력이 확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
여요. 체육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뭘 더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닐까요? -M 교사-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체육도 열심히 하는데, 체육수업에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오랜만에 뛰니까 완전 힘들더라고요. 체력이 떨어졌다는 
게 확 느껴져요. 저처럼 체육 좀 좋아하고 그러는 애도 힘든데 다른 애들
은 저보다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Yim-

코로나-19 팬데믹 2년차 들어, 학생들은 신체활동에 대한 자발
적 참여 의욕, 함께 할 친구, 그리고 신체활동의 활발한 참여의 전제
조건인 체력 등의 부침을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팬데믹 전과 비교
할 때, 학생들의 체중은 증가하였고, 체력은 감소하였으며(CSPEP, 
2020), 신체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견인하는 심리적 요인들은 감소
하였다(Yu et al., 2022).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신체
활동 정적 요인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팬데믹 
2년차에도 학생들의 신체활동 회복이 더딘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
적으로 신체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논의논의

양적 연구 결과,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
의 신체활동은 크게 감소하였다. 팬데믹 전과 비교해, 저강도 활동은 
60.6%(주당 -325분), MVPA는 74.7%(주당 –134분) 각각 감소하였
다. 반면, 좌식활동은 이전에 비해 5.4%(주당 +544분) 증가하였다. 
팬데믹 첫해 청소년 신체활동 실태 관련 연구를 메타분석한 Neville 
et al. (2022)는 이 시기 보고된 여러 국가들의 신체활동 감소를 평
균 20%로 보고하였으며, 분석 논문 중 본 연구와 비슷한 연령대를 
분석한 연구들은 감소량을 –45%~-61%로 보고하였다. 또한, 동일
한 측정 도구인 가속도계로 9-12세의 이스라엘 청소년의 신체활동
을 측정한 Shneor et al. (2021)은 팬데믹 전과 비교해 47%의 신체
활동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점에서, 팬데믹 초기 우리나
라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의 신체활동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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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설문 대상자의 기억에 의존해 팬데믹 전과 후의 신체활
동 수준을 비교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패널 분석을 통해 팬
데믹 전후 신체활동과 좌식활동 수준에 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질적연구 결과, 팬데믹 초기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문제가 
악화한 이유는 첫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바깥출입이 제
한되어 야외 활동 시간이 감소하였고, 둘째, 매력적인 좌식화된 여가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셋째, 학교 영역에서 제공되었던 걷기 등의 저
강도 활동과 MVPA가 축소 및 위축됨에 따라 적극적 신체활동 시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와 두 번째의 신체활동과 좌식활동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2년차인 2021년에는 코
로나-19 바이러스와 예방 방법에 대한 이해, 백신 개발과 접종률 증
가 등에 따라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학교 
역시 팬데믹 전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신체활동과 좌식활동
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MVPA가 소폭 증가한 
것은 학교체육 활동이 제공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그 효과는 미
비하였고, 팬데믹 첫해와 비교할 때 좌식활동은 증가하였고, 저강도 
활동은 감소하였다. 이처럼 팬데믹 전으로 신체활동 환경이 회복됨
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 연구는 코
로나-19 팬데믹 첫해와 두 번째 해의 청소년 신체활동과 좌식활동 
수준을 실증적으로 밝히며, 신체활동 환경의 회복이 신체활동 자체
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질적연구 결과, 팬데믹 첫해와 두 번째 해의 신체활동 문제가 개선
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 팬데믹 초기 형성된 집 중심의 좌식화된 생
활 방식이 습관화되었고, 둘째, 팬데믹 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 외의 친구들과의 사회적 고리가 약해짐에 따라 청소년 신
체활동의 주요 요인인 신체활동 동료가 부재하였으며, 셋째, 운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동기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 등이 부족하였
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팬데믹 전과 첫해의 신체활동 감소
량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횡단
적으로 분석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그 이유는 팬
데믹 전 신체활동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팬데믹 직후에도 남학생에 
비해 변화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Lee, 2022; Lee & 
Yang, 2021).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여학생
의 경우, 팬데믹 두 번째 해에 전반적인 지표(좌식활동 감소, 저강도 
활동 증가, MVPA 증가)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번째 들
어 회복된 학교체육 활동의 효과가 여학생에게 보다 집중되었고, 다
른 측면에서 신체활동 환경 변화에 대한 여학생의 반응이 남학생보
다 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팬데믹 첫해 저강도 활동과 MVPA는 크게 감소하였
고, 좌식활동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팬데믹 첫해와 비교할 때 두 
번째 해의 신체활동과 좌식활동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상
대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팬데믹 시기 신체활동 문제가 더 악
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 결과, 팬데믹 첫해 신체활동 문제는 
신체활동 영역과 활동이 축소되고 좌식화된 여가활동의 증가에 따

른 것이며, 후자는 팬데믹 첫해 형성된 좌식화된 생활의 습관화와 신
체활동을 일으키는 요인(동료, 동기, 체력 등) 약화에 따른 것으로 확
인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 측면다양한 정책 및 교육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주제를 제안하면, 첫째, 연령, 학년, 학교급 
등에 따라 신체활동 변화가 나타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의 종단적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령이나 학교급 특성이 
시계열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이라는 또 다른 시기적 특성을 반
영한 신체활동량 관련 연구가 요청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나 구조화된 신체활동의 부족이 청소년의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잠
재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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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전후 3년(2019년, 2020년, 2021년) 간 중학교 

남녀 학생의 신체활동 수준과 특성에 관한 종단적 분석

주요어 
COVID-19 팬데믹, 중학생, 신체활동, 3차원 가속도계, 종단적 분석, 순차적 혼합연구

이규일

경북대학교, 교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3년간 중학교 남녀 학생의 신체활동 수준과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
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방법] 순차적 혼합연구 모형 설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양적 연구에서는 3차원 가속도계를 활용해 33명의 중학교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3년(2019년, 2020년, 2021년) 간 일주일 동안의 신체활동과 좌식활동 시간을 측정한 자료를 
반복 측정 ANOVA 분산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질적연구에서는 5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해 포커스 그룹 면담을 중
심으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결과] 양적 연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첫해 좌식활동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저강도 활동과 MVPA는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팬데믹 첫해와 두 번째 해에서는 좌식활동, 저강도 활동, MVPA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질적연구 결과, 펜데믹 첫해 신체활동 문제는 ‘바깥출입 통제’, ‘여가의 좌식화’, ‘구조화된 신체활동 감소’로 나타
났고, 두 번째 해 들어 신체활동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집중심 좌식화된 생활의 습관화’, ‘약한 사회적 고리’, 
‘운동할 힘의 부족’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학생의 신체활동은 크게 감소한 반면, 좌식활동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체활동 환경이 회복되어도 팬데믹 초기의 신체활동 문제가 자연스럽개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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